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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pholstery style is the form which bulges a shape by putting fillings in the support and cover-
ing them with patterned textile or pile fabric. Modern upholstery style was combined with the var-
ious socio-cultural products and artistic styles and expressed in interior furniture and costumes of 
historical time periods. The style first originated when people built houses for settlement and 
made furniture to decorate its interior. The characteristics of upholstery style came to be prom-
inent in the Renaissance, Baroque and Rococo time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xtile 
industry. The interior furniture represented the ages of the Renaissance, Baroque and Rococo and 
were made with similar images of the architectural style from those different time periods. 
Textiles, tapestry, velvet, corduroy, damask, brocade,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velvet are ele-
ments that make up the structural and figurative features of the architectural style. The upholstery 
style of furniture also shows the forms of clothing that represents each of the different periods. 
This style still continues to be used today. In modern day fashion, the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upholstery style that derives from interior furniture and clothing from the different time peri-
ods are bulkiness, asymmetry and exoticism. Such figurative characteristics have evolv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diverse genres but it still maintains similar designs and forms.    

Key words: bulkiness and asymmetry(부피성과 비대칭), fashion and furniture(패션과 가구),  
structure and figurative features(구조적·조형적 특징), 
support and filling(지지대와 충전재), 
The upholstery style(업홀스터리 스타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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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식과 건축 그리고 실내가구는 인간을 위해 설계

하고, 삼차원적 공간구조물인 윤곽을 창조한다는 점

에서 형태적․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실내가구디자인

은 심미성과 기능성의 양면성을 수용하며, 시대흐름

에 함께 인류의 본질과 문화를 담고 있는 상징물로

서 복식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갖는다.1)

업홀스터리(upholstery)는 매트리스, 소파, 팔걸이

의자, 침대 등에 충전재를 채우고 그 위에 천을 씌운

실내가구를 의미한다.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

타일은 복식의 하부구조에 솜을 채우고 안감을 대어

부드러운 파일(file)촉감(예: 벨벳, 코듀로이)과 무늬

조직(예: 브로케이드, 다마스크)을 가진 직물로 덮는

방식이다. 필리페 페롯(Philippe Perrot)은 업홀스터

리의 대표적 직물은 벨벳이며, 부르주아 여성의 원추

형 페티코트 위에 입는 벨벳 스커트는 무거운 소파

와 같으며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은 보호의 기능까지

겸비한다고 하였다.2)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은 ‘아케이드 프로젝트’(The Arcade Project)에서 파

일직물로 만들어진 옷은 가구의 외형을 직물로 감싸

는 것과 같은 ‘제 2의 피부’라 하였으며, 이는 광택이

있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것 모두 포

함하는 것이라 하였다.3)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실내

가구뿐만 아니라 복식에도 적용되어 유사한 구조

적․조형적 특징을 가지는 양식이다.

가구와 복식은 인간생활 속에서 미적표현수단으로

시대적 유사성을 가지며 발전해왔고, 재료적․구조적

으로 유사한 틀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는 이영

오4), 김승희5), 김기수6)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와 복

식의 시대적 유사성과 외형적 조형성을 비교한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실내가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업홀

스터리 스타일에 대하여 구조적․조형적 특징에 대

한 논문은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가구와 복식에 나타난 업홀

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패션에 표현된 업홀스터리 스타일을 살핀다. 연

구의 범위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현대를 중심

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

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로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현대에 나타난 실내가구와 복식의 업홀스터

리 스타일에 대하여, 선행 연구 자료와 전문 서적을

참조하여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구조적 특징과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서적과 선행 연구자료

및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로는 현대패션에

관한 전문 서적과 전시 자료 및 간행물(Vogue,

Collezioni, 월간 인테리어, 까사리빙 등) 그리고 인터

넷 자료(www.style.com)를 활용하였다. 2000년대 이

후 나타난 현대패션의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소재, 실

루엣, 구조와 조형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고, 표현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았다.

Ⅱ.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

1. 용어 정리
업홀스터리는 일반적으로 실내가구디자인 분야에

서 쓰이는 직물의 용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가구는

지지대를 포함한 뼈대와 충전재, 부분 혹은 전체 덮

개로 쓰이는 직물로 구성된다. 업홀스터리 직물은 사

람과 공간을 잇는 하나의 접점으로 광범위하게 몸에

직접 걸치는 의류에서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모든 섬

유까지를 말한다.

업홀스터리 직물은 무늬와 색상 등으로 나타나는

시각적인 특징과 직조된 표면의 독특한 깊이감과 질

감으로 나타나는 촉각적인 특징을 함께 가진다.7) 재

료는 크게 직물, 편물, 피혁, 인공소재 등이 있고 직

물로 타피스트리, 벨벳, 골덴,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등이 있다.

업홀스터리는 실내가구에서 시각적 장식을 가진

직물 개념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업홀스터

리란 가구의 전체 조형과 그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

한 필수 구성요소로서 시각적 특징과 촉각적 특징을

함께 가지는 총체적인 용어이다. 업홀스터리란 구성

체인 인간, 목재 등의 가구재에, 시각적으로는 문양

이 있는 직물이나 파일직물을 사용하고, 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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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전재를 넣어 형태를 부풀린 다음 직물을 덮어

씌우는 형식을 모두 지칭한다.

2.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사적 흐름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푹신하도록 속 재료를 넣고

직물을 싸서 풍성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며, 소파나 의

자의 전체 또는 좌판이나 등받이로 한정시켜 가구를

싸는 천의 개념이다. 업홀스터리의 개념은 인간이 정

착생활로 인해 집을 짓고, 실내를 꾸미기 위해 가구를

만들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과학과 직물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특징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고딕양식과 이전 고대 그리

스․로마시대의 고전양식 부흥의 경향이 나타났다.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

로 고대 로마의 고전적인 형태인 원주, 아치 볼트,

돔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 중세 양식을 계승하

고 비잔틴과 이슬람 건축의 장점을 받아들여 종합적

이고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났다. 주택은 중세 주택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기능성에, 고전의 위엄과 동방

의 쾌적함을 통합하였다.

르네상스에는 아직 침대, 의자와 소파 등의 실내

가구가 발달하지 않았고 대신 고급 업홀스터리 직물

이 주로 벽걸이용 장식, 바닥의 카펫, 창문의 커튼

등에 쓰였다. 르네상스시대 왕족들은 금으로 브로케

이드 된 벨벳을 가장 고급으로 생각하였다. 벽걸이용

벨벳과 타피스트리는 금사와 함께 브로케이드 되어

신분을 과시하였다.

바로크 시대 가구는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아 귀족

이상 만이 가구를 소유하였고 의자와 궤 등 그 품목

은 아주 적었다. 아직 소파, 옷장, 서랍장, 책상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크 후기에는 로코코 양식이 보

이기 시작하였다. 로코코 시대는 안락성을 위해 천을

씌운 가구가 폭넓게 사용되었고 이동 가능한 작은

가구들이 증가한 때8)이다. 로코코 시대는 초기에 바

로크의 화려하고 과장된 형태가 보이다가 이후 고전

주의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으로 바뀐다. 로코코 양식

은 비대칭적이고 불규칙한 곡선이 많고 작고 섬세한

장식과 우아함을 특징으로 한다.

3.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

1) 구조적 특징

가구의 구성은 지지대가 되는 프레임, 충전재인

패딩과 커버링이다.9) 지지대의 재료는 목재, 석재,

점토, 금속재, 유리 등이 있으며, 충전재는 고대시대

부터 사용되어온 말총, 갈대, 건초, 깃털 등과 함께

현대에 들어와 나타난 플라스틱이나 스프링 등이 있

다. 구조적 특징은 가구의 제작과정과 관련 있다. 가

구는 먼저 목재, 스틸을 이용하여 프레임이 제작되고,

이후 스프링과 벤딩 작업이 이루어진다. 각재와 합판

으로 만들어진 기본 프레임에, 방석위치가 되는 자리

에 스프링, 벨트작업이 진행되며 이후 패딩을 대고

커버를 씌워 완성된다. 프레임 즉 지지대, 충전재, 그

리고 커버링 직물이 쓰이는 가구는 의자, 소파, 침대

이다.

(1) 지지대

가구 지지대의 재료는 목재, 석재, 점토, 금속재,

유리, 미장재, 합성수지, 수장재 등이 있다. 목재는

건축용 자재이며 오래전부터 구조재로 사용하였다.

석재는 다른 재료에 피해 풍화나 마멸에 잘 견디며

내화, 내구성과 내수성, 내화학성이 있고, 압축강도가

크다. 이는 벽면장식, 외장재로 이용된다. 점토는 보

통 구워 경화시켜 사용되는 재료로 내화성과 내구성

이 높고 대량생산과 장식성이 뛰어나 현대건축에서

건축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마감재로도 널리 사용된

다. 금속재는 중량에 대한 강도가 크고 다른 재료와

조화가 잘되어 장식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이며

유리는 철, 시멘트와 함께 3대 현대 실내 건축 재료

로 투광성과 투시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충전재

충전재의 시작은 침대, 의자 등이 발명된 기원전

에서 시작한다. 기원전 3600년 페르시아에서는 염소

가죽에 물을 채워 침대위에 올려두었다는 기록이 있

으며, 이후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갈대, 건초,

깃털 등이 충전재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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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위에 푹신하도록 속 재료를 놓고 직물로 싸

는 개념은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가구

는 완두 깍지나 밀짚, 깃털 등을 사용한 충전재에 면,

실크 등으로 덮어씌웠다. 17세기 의자구조는 좌판이

나 등받이 골조에 넓적한 끈을 서로 엮고 리넨 천을

깐 후 속 재료로 말총을 넣었으며, 그 위에 리넨 천

을 한 겹 씌우고 다시 가죽이나 직물을 덮어 못으로

박아 마감하였다. 18세기에는 속 재료로 말총 대신

단순한 스프링이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1822년 코일

스프링이 발명되었다. 그러나 스프링 위에는 여전히

말총을 얇게 준 방석을 얹고 그 위에 직물을 씌워

완충효과를 강화하였다. 이후 1900년대 플라스틱을

비롯한 새로운 합성소재의 출현으로 의자의 형태는

변해갔으며 코일 스프링도 고무나 폴리우레탄으로,

직물도 천연섬유에서 합성섬유로 대체되었다.

(3) 직물

지지대와 충전재의 작업이후, 가구는 재단․재봉된

직물로 씌워 진다. 가구에 씌워지는 외피는 천연섬유,

인공섬유 등이 있고, 현대에는 천연섬유와 인공섬유

를 혼방하거나 다양한 직조기술과 가공의 사용으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가진 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업홀스터리 직물의 종류는 타피스트리, 벨벳, 골덴,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등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직물은 벨벳이다.10) 타피스트리(Tapestry)는 일반적

으로 가구를 덮거나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손이나

기계로 짠 직물이다.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타피스

트리란 말에는 벽걸이 장식용 직물, 또는 장식적인

디자인과 그림을 짜 넣은 벽걸이나 덮개용 직물, 빛

이 다른 씨와 날로 짠 직물, 벽걸이와 가구 덮개로

쓰이는 질감이 두꺼운 직물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 18, 19세기에 들어와 타피스트리는 그

정의가 좁혀져 벽장식이나 커튼 또는 가구를 덮는

직물만을 의미하게 되었다.11) 벨벳은 르네상스 시기

신흥부르주아에게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애용

된 직물로12) 가구뿐 아니라 복식에 까지 널리 사용

되어 사치와 허영의 전형을 나타내었다.13) 골덴 즉

코듀로이(Corduroy; Corde du Roi-중세에 왕의 신하

들을 위해 짠 것)는 17세기 및 18세기에 티크세트

(tickset)라 불리었으며, 넓은 의미의 벨벳 안에 포함

된다. 다마스크(damask)는 자카드 직조기로 문양을

넣어 조밀하게 짠 광택 있는 능직천이며 수자직이

변화된 조직으로 광택이 없는 것과 광택이 있는 표

면의 차이로 효과를 나타내고 주로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로 사용된다. 브로케이드(brocade)는 프랑스 리

옹의 직물공장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무늬를 일부러

돋보이게 하거나 강력한 색채 대비로 고급스럽게 만

들어 제의, 군주, 귀족들의 의복과 궁정의 실내장식

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14) 꽃, 당초 문양을 넣어 직

조한 호화로운 견직물로 금사나 음사로 무늬를 함께

넣기도 하여 고대부터 왕족과 귀족의 취향에 맞게

제작이 되었다.

2) 조형적 특징

(1) 파일 직물의 부피성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부피성은 ‘업홀스터리 직물’

의 특성과 연관된다. 부피감(bulky)은 화려하고 움직

임을 크게 느끼게 하는 시각적인 것과, 직물이 가지

고 있는 파일(file)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적인

것을 포함한다.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이용되던 업홀

스터리 직물의 종류로는 벨벳과 다마스크, 브로케이

드 등이었다. 이들은 화려하고 큰 패턴, 곡선 등의

복잡한 무늬 표현이 자유롭고 표면의 독특한 촉감과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 왕실과 귀족들뿐 아니라 일반

인에게도 널리 이용되어 왔다. 업홀스터리 스타일 가

구는 침대, 소파, 의자이며 사용 시 편안함을 주어

인간에게 안락과 휴식을 가져다준다.15)가구제작자들

은 가구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의 기능을 제공하기위

한 재료로서 충전재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안락

함을 제공하였다. 앉거나 기대거나 자기 위해 만들어

진 이 가구들은 인간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인간의 피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

구에 쓰이는 파일직물의 부피성은 인간에게 편안함

과 안락함의 기능성을 부여하여 생활에 쓸모 있는

도구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2) 지지대의 대칭과 비대칭성

르네상스시대 가구는 균형, 대칭적 특징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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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대

구조적 특징 조형적

특징
사 례

지지대 충전재 직물

르네

상스

․목재/금속재

사용

․외형건축과

유사하게

조각.

없음 없음
대칭,

균형

<그림 1> 사보나로라 의자

- 상업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p. 81.

<그림 2> 단테스카 의자

- 상업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p. 81.

바로크

․목재/금속재

사용

․인간형상/

그로테스크

장식조각

․소파와

쿠션

등장

․린넨천,

말총

사용

벨벳, 비단,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면

등

부피성

비대칭성

<그림 3> 보예즈의자

- 실내디자인 양식사, p. 98.

<그림 4> 산폴로성당의자

- chair portraits by Nick

Pope, p. 16.

<그림 5> 포테이의자

- chair portraits by Nick

Pope, p. 16.

<그림 6> 소파겸용침대

- Classical furmiture, p. 114.

로코코

․목재/

금속재사용

․곡선형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

조각

말총,

스프링

벨벳,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타피스트리

등

이국적 패턴,

색상, 문양

직물

부피성

비대칭성

이국성

<그림 7> 금도금된 조각의자

- 상업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p. 93.

<그림 8> 이국적 패턴 의자

- 프랑스 국립 베르사유

특별展, p. 55.

<그림 9> 실크 벨벳

- chair portraits by Nick

Pope, p. 53.

<표 1>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

반면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가구는 불균형, 비대칭

적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들은 견고하고 투박했

지만 가구의 표면은 다양한 조각기법들이 적용되었

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의 르네상스 가구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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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비례를 강조했던 건축양식에서 영향 받았으며,

중세의 그로테스크함을 모티브로 조각하여 장식하고

상감이나 금도금 등으로 정교함을 나타내었다. 바로

크 시대는 전체에 종속되는 부분들의 조화를 통한

균형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고전적 르네상스의 조화,

균형, 완결성을 유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균형을 깨

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바로크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

적이고 조화적인 균형의 미를 깨고 움직임이 있는

격정적인 미의 이상을 추구하였고, 자유분방한 율동

감은 곡선으로 나타났다. 르네상스의 <그림 1>16)의

시보나로라 의자와 <그림 2>17)의 단테스카의자는 정

확한 비율과 조화를 실내가구에 이용한다. 달리 바로

크와 로코코시대는 이형적인 스타일이 실내가구에서

보여 진다. 보예즈 의자<그림 3>18)과 산폴로 성당의

의자 <그림 4>19), 그리고 포테이 의자 <그림 5>20)등

의 바로 의자는 안락함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더 중

요하다고 여기었으며, 찬란하고 화려한 장식과 색을

가구에 사용하였다. 바로크 후반부터 <그림 6>21)의

소파겸용 침대처럼 이형적인 의자가 등장하였고, 이

후 로코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의자의 비대칭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발달되었다.

(3) 직물의 이국성

이국성은 종교적으로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된

패턴의 색상, 문양, 이미지 등을 도입하여 민속적인

요소로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22) 벨벳은 13세기에 이

탈리아의 베니스, 제노아 등의 중개무역항을 통해 실

크, 다마스크 직물, 염료 등과 함께 수입되었고, 14세

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다. 동방 의복의 독창

성은 두르거나 감싸는 비구축적인 형태와 재단하지

않은 직물 본래의 완전함에 있으며, 직물자체의 중요

성이 커지면서 귀족들은 동방의 의복형태에 값비싼

직물인 벨벳이나 새틴으로 화려함을 표현하였다.23)

가구직물의 이국성은 가구 자체뿐만 아니라 실내 전

체의 분위까지 조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중국

식 모티브를 이용하여 제작한 가구, 벽지, 직물 등을

총칭하는 시누와제리가 로코코시대에 특히 유행하였

다. 이 시대 가구 제작자 치펜테일이 제작한 의자의

종류에도 동양의 느낌을 살린 장식이 대거 보이고

있다. <그림 7>24)은 금도금한 소파의 모습으로 귀족

들의 이국적 취향을 반영한 직물이 소파의 커버로

덮여있다. 귀족들은 강렬한 원색의 벨벳에 과잉장식

을 하여 호화롭고 신비한 오리엔탈 이미지를 표현하

였다. 실내가구디자인에 나타난 이국성은 직물의 문

양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9>25)는 이국적 문양을

직물에 새긴 실크 벨벳의 모습이며, <그림 10>26)은

17세기 중엽 퐁파두 부인을 위해 제작된 의자의 모

습이다. <표 1>는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의

구조적․조형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Ⅲ.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

1. 복식과 실내가구에 나타나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상관성

프뤼겔(Flügel)은 복식의 유행이 건축, 실내장식과

같으면서도 다른 유행을 보인다고 하였다. 동시대의

복식과, 가구, 실내장식, 건축 등의 조형예술은 같은

시대정신을 감고 있으며 그 시대의 공통적인 조형적

유사성을 가진다.27)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복식의 하부

구조에 솜을 채우고 안감을 대어 시각적인 무늬와

촉감을 가진 직물로 덮는 방식이다. 실내가구와 복식

에 나타난 공통의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푹신하도록

속 재료를 넣고 직물을 싸서 풍성하게 만드는 스타

일이다.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개념에서 목

재, 석재 등의 지지대와 밀짚, 깃털 등의 충전재, 그

리고 직물은 복식에서 고래 뼈나 철사 등을 사용한

파팅게일, 파니에 등으로 나타나는 지지대, 말총이나

천 테이프 등의 충전재, 그리고 최종 복식직물로 대

응된다. 즉 실내가구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

타일은 지지대, 충전재, 직물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딱딱한 틀을 기본으로 그 위에 덧대고 부풀린 후 그

위에 시각적, 촉각적 특징을 가지는 직물로 덮는 공

통 양식이다. 복식에서의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축이

되는 인체를 복식으로 둘러싸서 인체의 전체 혹은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시대가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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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내가구 복식

구조적 특징 지지대, 충전재, 직물의 공통된 3요소

조형적

특징

부피성
파일직물의 사용,

충전대로 인한 부피팽창과 안락함 제공

파일직물의 사용

실루엣의 부피확대

대칭․

비대칭성
대칭적, 비대칭적인 지지대로 장식의 효과

대칭적, 비대칭적 실루엣 표현과 장식의

효과

이국성 이국적인 직물의 사용 이국적인 직물의 사용

<표 2> 실내가구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상관성

는 이상적인 몸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업홀스터

리 스타일을 시대 유행에 맞추어 적용시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였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실내가구와 복식

에서 업홀스터리 스타일이 가장 잘 나타난 공통된

시대이다. 실내가구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

타일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각각의 시대에 맞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발전되고 변화되어 현대에 이르렀다. 가구가 새로 만

들어지고, 발전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시대의 구

조적 특징은 지지대, 충전재, 직물의 요소를 중심으

로 같은 시대 복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부피

성, 대칭과 비대칭성, 이국성으로 나타난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의 조형적 특징도 복식에 유사하

게 나타났다. 실내가구에서 나타난 부피성은 복식에

서는 같은 종류의 파일직물의 사용뿐 아니라 실루엣

의 부피확장으로 확대되었고, 대칭과 비대칭성은 부

피의 확대의 연장선상으로 실루엣의 대칭 혹은 비대

칭성으로 변형되었다. 이국성은 실내가구와 복식 모

두 이국적인 직물의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2. 르네상스․바로크․로코코 시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복식의 하부

구조에 솜을 채우고 안감을 대어 시각적, 촉각적 특

징을 가진 직물로 덮는 방식이다. 업홀스터리 스타일

이 잘 나타난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

이며, 시대적 이상미에 근거하여 조금씩 다른 변화양

상을 가진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구조는 파팅게일, 페티코트, 파니

에 등의 지지대와 직물을 덮기 전 지지대 사이를 채

우는 충전재, 그리고 직물로 구성된다.

16세기 르네상스 업홀스터리 복식은 상의와 하의

를 전반적으로 부풀린 스타일이었다. 여성은 전기에

는 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보이다가 중기 점점

견고한 선으로 변하며, 타이트한 코르셋과 원추형 파

팅게일 위에 보디스와 스커트가 따로 재단된 로브를

입었다.

르네상스는 벨벳의 전성기였고 벨벳과 실크는 무

역의 발달과 다양한 염료의 수입으로 복식에 많이

쓰였다. 직물산업의 발달로 견,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레이스 등이 함께 사용되었고 더욱더 화려하고 장식

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피와 보석, 자수 등

이 벨벳, 실크와 같이 쓰였다. 색채는 밝은 색을 주

로 사용하였다. 벨벳은 단색이나 두 가지 색 이상의

문양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금과 은사를 넣어 짜거

나 자수를 놓아 더욱 호화스러워졌다. 금, 은, 실크,

보석 등도 함께 이용된 옷은 왕후와 궁정복의 전용

으로 옷의 전체나 부분적으로 쓰였다. 파팅게일도 다

양해졌다. <그림 10>2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료는

딱딱한 철사, 등나무나 종려나무 줄기, 고대수염, 금

속심이며 파팅게일 사이를 말총, 양모와 아마포 부스

러기, 모직물을 충전재로 스커트를 완성하였다.

바로크 초반의 여성복은 고래수염이나 나무로 심

을 넣은 코르셋과 스토마커, 보디스, 스커트와 오버

스커트로 구성된다. 바로크 후반으로 갈수록 복식의

절대적 권위, 형식의 장대함은 더욱 강조되었고 지지

대로 페티코트<그림 11>29)를 입었다. 바로크 여성복

의 실루엣은 르네상스 보다 자연스러워졌으며 인위

적으로 변형되는 일도 거의 없었다. 부드러운 무정형

의 실루엣은 표면 장식이 없는 얇고 가벼운 실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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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징 조형적

특징
사 례

무거운 지지대 충전재 직물

르네

상스

․철사, 등나무나

종려나무 줄기,

고대수염, 금속심

․말총,

양모부스러기,

모직물, 아마포

부스러기를

직물로 쌈.

․벨벳,

브로케이드,

타프타, 실크,

새틴 등

대칭성

부피성

<그림 10> 파팅게일

- www.naver.com

바로크

․초기:

르네상스시대

소재 이어 사용.

․중반이후:

후프가 사라지고

페티코드로 대체.

․허리받침대와

힙패드: 면, 마

부스러기를 직물

속에 채워

부풀림.

․벨벳, 실크,

브로케이드 등

대칭성

부피성

<그림 11> 페티코트

- www.sheffieldtheatres.co.uk

로코코

․가는 철사,

등나무, 고래수염

등.

․면, 모, 견으로

천 테이프를

만들어 지지대

사이를 단단히

메움.

․벨벳, 실크,

브로케이드, 새틴

등

대칭성

부피성

이국성
<그림 12> 파니에

- www.cosplaycute.com

<표 3> 르네상스․바로크․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

피터나 새틴과 같은 재질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

가볍고 광택이 있는 재질은 그 표면이 단순할수록

빛의 반사와 흡수가 명확히 드러나 복식 구성요소의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

적으로 나타났다.

로코코 시대 복식은 바로크 시대의 거대한 장식과

율동성 대신 여성적인 곡선미를 강조하였고, 리본이

나 레이스 프릴 등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섬세한 장

식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공식적인 로브와 페티코

트는 대개 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져 마치 한 벌처럼

보였고 페티코트는 때로 누비거나 자수 장식으로 스

커트 자체보다도 화려한 경우도 있었다. 로코코 파니

에<그림 12>30)의 스커트의 지지대로 고래 뼈, 철사를

이용하고, 스커트를 확장했다. 여성의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스커트는 시대풍자의 주제로 웃음거리가 되

기도 하였지만 가장 넓고 큰 스커트가 있었던 시대

로 현대까지 그 의의를 가진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

코코 시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표

3>와 같다.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

1) 구조적 특징

(1) 지지대

현대패션에서 업홀스터리의 지지대는 과거의 거대

했던 후프 형은 아니지만 유사한 실루엣을 위해 좀

더 가벼운 인공소재인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으

로 바뀌어 실용적으로 변하였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스커트의 지지대가 되었던 파팅게일,

페티코트, 파니에 등은 현대패션에서 속옷으로 대체

되었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

일의 지지대는 축이 되는 인체를 복식으로 둘러싸서

인체의 전체 혹은 부분을 확대 시키는 실루엣으로

<그림 13>31)과 <그림 14>32)처럼 가벼운 소재를 이용

한다. 이는 소재적인 측면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조형

미를 나타낸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

일의 실루엣은 과거의 업홀스터리 구조가 그대로 구

현되는 X 실루엣과 함께, 역삼각형, S, 배럴, 버슬 등



복식․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조형적 특징

- 81 -

가벼운 지지대 충전재 직물

내용
․가벼운 인공소재(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패딩 재킷의 보온재 등

․전통 업홀스터리 소재와

현대소재와의 혼합사용

사례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플라스틱

지지대

- www.firstview

korea.com

알루미늄

지지대

- www.firstview

korea.com

충전재 사용의

다운파카

- www.uniqlo.com

패딩재킷과 조끼

- www.naver.com

벨벳느낌의

소재사용

- www.firstview

korea.com

벨벳느낌의

소재사용

- www.firstview

korea.com

<표 4> 현대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구조적 특징

다양하다.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옷 속에 지지대와

충전재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언더웨어를 함께 구성

하여 전체 실루엣을 만들어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하

거나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였다.

(2) 충전재

충전재는 지지대의 공간을 채워 스커트의 직물을

씌우기 전에 단단하게 만들고 푹신하게 만든다. 과거

의 충전재 역할은 오버스커트의 직물을 지지대와 함

께 버팀대가 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 그러한 역할은

다양한 속옷의 등장으로 사라졌다.

현대인은 등산, 스키 등의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제작자들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옷을 만든다. 남들과 차별화된 이미지와 개성표출을

위해 고객․제품별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충전

재는 점점 가벼워져 활동성을 높이고, 보온성과 패션

성까지 겸비하게 되었다.

현대패션에서의 충전재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패

딩 재킷의 보온재로 전환되었다. <그림 15>33)와 <그

림 16>34)은 현태패션에 대표적인 충전재의 예로서

가장 많이 상용되고 있는 다운재킷의 오리나 거위의

털의 모습이다. 충전재의 사용은 신발 등의 액세서리

분야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3) 직물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전통 소재인 벨벳과 다마

스크 등 무거운 느낌을 들게 하는 직물들을 이용함

과 동시에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

늘하늘함과 광택감이 돋보이게 하는 새틴과 실크 등

과 함께 사용하여 현대적인 요소로 재탄생시킨다. 기

존의 벨벳과 다마스크의 중량감은 현대 직물 기술의

발달로 시각적 느낌은 살리되 실제로 가벼워져 디자

이너의 작품제작에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그림 1

7>35)과 <그림 18>36)은 전통적인 벨벳소재의 느낌을

살린 업홀스터리 직물사용의 모습이다. 이들 직물은

겉으로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전 전통직물과

다른 매우 가벼운 소재로 추정한다. 이외에 디자이너

들은 예전의 업홀스터리 스타일을 재현하고자 로코

코시대의 플로럴 프린트를 사용하거나 클래식한 왕

가의 문장을 자수로 수놓는 등 고급스럽고 여성적인

디자인의 요소로 직물을 만든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는 고급소재를 써야

하는 재료상의 이유와, 큰 부피감을 나타내야하는 아

방가르드적 조형성의 이유로 오뜨꾸띄르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난다. 오뜨꾸띄르 디자이너들은 화려한 색

채를 사용하고 다양한 문양, 수공예적인 디테일을 사

용하여 우아하고 과시적인 장식성을 나타낸다. 러플,

리본, 자수, 셔링, 스코팅, 아플리케 등이 그 장식성

이 드러난 복식 디테일의 예이며, 정교하게 새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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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성 비대칭성 이국성

사례

<그림 19>

실루엣 부분확대

- www.firstview

korea.com

<그림 20>

무거운 직물의

부피성

- www.firstview

korea.com

<그림 21>

앞뒤의 비대칭

- www.firstview

korea.com

<그림 22>

좌우의 비대칭

- www.firstview

korea.com

<그림 23>

이국적 문양 직물의 사용

- www.firstview korea.com

내용
․무거운 직물의 사용

․실루엣 부피 확대와 과장

․실루엣의 왜곡

․의도적인 형태의 변형

․과장된 디테일의 중첩

․이국적 소재, 문양 직물 사용

<표 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

자수와 금․은사를 섞어 짠 타피스트리를 이용한다.

또한 니트를 이용하고 거대한 동물의 털을 이용한

머프, 꽃과 깃털을 단 모자, 다이아몬드․진주․루비

․에메랄드․토파즈 등도 함께 사용하여 고급스러움

을 강조한다. 정교하게 세팅하여 만든 팔찌, 반지, 귀

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은 현대 오뜨꾸띄르 디자이

너들이 애용하는 장식성 표현의 방법이다.

2) 조형적 특징

(1) 파일직물과 형태의 부피성

현대 패션의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부피성은 역사

복식의 부피성과는 다르게 접근된다. 현대 패션에 나

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부피성은 형태적인 부피

(volume)와 부피성(bulky)을 가진 직물의 사용의 결

합이다. 이전 시대에 부피성의 근간이 되었던 지지대,

충전재, 무거운 직물들이 현대기술로 간소화되고 많

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피의 확대와 과장,

왜곡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과시와 위압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로 오뜨꾸띄르 디자이너들은 형

태적인 부피를 보이는 실루엣<그림 19>37)과 무거워

보이는 직물을 이용<그림 20>38)하여 디자인한다. 디

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표출시킴과 동시에 과거

로맨틱적인 스타일의 향수를 부활시키기 위해 화려하

고 섬세한 실루엣을 만들기도 한다. 부피성을 가지는

직물은 다양한 직물산업의 발달로 인해 무거워 보이

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합성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직업이 다양해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활발해졌다. 여성들의 복식은 남성복과

함께 기능성, 실용성, 합리성, 정형성, 단순성이 중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식의 불필요한 ‘부피’는 현저

히 감소되었다. 하지만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 르네

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

리의 부피성은 디자인 요소들의 상대적 크기와 시각

적 대비를 이루는 부피감으로 구조의 유사성을 여전

히 맥을 이어 간다.

(2) 형태의 비대칭성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비대칭성은

불규칙적인 복식의 형태와 자연스러운 인체미에 어긋

나는 복식의 디테일의 불균형, 부정성, 불확실성이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업홀스터리의 비대칭적 특징

은 실루엣의 왜곡, 의도적인 형태의 변형, 과장된 디

테일의 중첩으로 표현된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비대

칭성은 균형 잡히지 않은 부조화적인 라인을 구성하

거나 기하학적이고 비대칭적인 무늬의 패턴을 이용

한다. 업홀스터리의 비대칭성은 인체비율과 미의 기

준을 무시하고, 규범적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해체주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3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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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의 비대칭으로, <그림 22>40)는 좌우의 비대칭으

로 인체의 정돈됨을 무너뜨리고 불균형으로 ‘대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예이다. 해체주의 복식은 의

복에 대한 기존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하여 찢기, 구기기, 자르기, 비대칭구조,

봉제선 없애기, 올 풀기 등 평범하지 않은 표현 기법

으로 이루어져 극단적으로 상이한 요소들로 형태미

의 불확정성, 탈양식, 탈의미적 형태 등으로 표현된

다고 할 수 있다.41)

(3) 직물의 이국성

이국성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애용되는 주

제이다.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이국성이 드러난 업

홀스터리 스타일은 실크와 벨벳, 쉬폰 등과 믹스 시

켜 자수를 놓거나 브로케이드 하여 복고적이면서 로

맨틱한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화려한 칼라를 섞어 이

국적인 텍스타일을 이용하여 그 위에 화려한 장식적

인 자수나 비즈를 달아 고급스럽고 글래머러스한 룩

을 나타냈다.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이

국성은 동방세계에서 들여온 아이템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복식에 이국적인 소재와 문양을 사용함

으로써 표현된다. 업홀스터리 스타일에 나타난 이국

성은 <그림 23>42)처럼 동양에서 가져온듯한 무늬와

소재로 이루어진 직물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Ⅳ. 요약 및 결론
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그 속에 담겨진 정신적 측

면은 시대의 예술사조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였다. 복식은 한 시대의 사회구조, 기술, 도덕,

관습, 신념, 가치를 반영해왔으며 그 시대의 예술형

태에 의거하여 개인의 욕구, 영감을 꾸준히 표현해왔

다. 실내가구 또한 시대흐름에 함께 인류의 본질과

살아온 문화를 담고 있는 시대적 산물로서 복식과

유기적 상관성을 갖는다.

실내가구에서의 업홀스터리는 쿠션, 소파 등의 가

구의 겉을 씌우기 위해 사용되는 직물이며, 이는 조

형적 요소까지 포괄하고 있 시각적․촉각적 특징을

가지는 총체적인 용어이다.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

리는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와 비슷한 구성

을 가진다. 이는 복식의 하부구조에 솜을 채우고 안

감을 대어 유혹적인 촉감과 무늬를 가진 직물로 덮

는 방식이다. 실내가구와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더욱

구체화되어 발전되었다. 실내가구는 르네상스, 바로

크, 로코코 시대의 외형건축물들과 비슷한 모양을 지

니면서 발전하였으며 동시대 복식에서도 이와 비슷

한 복식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부피성, 비대칭

성, 이국성이며, 이 특징들은 모두 업홀스터리 파일

직물과 관련이 깊다. 복식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

일의 조형적 특징은 업홀스터리 스타일 직물을 이용

하는 디자인과 업홀스터리 실루엣을 이용하는 디자

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조형적 특징을 앞서 말한

실내가구에 나타난 업홀스터리 스타일의 조형적 특

징과 마찬가지로 부피성, 비대칭성, 그리고 이국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대 업홀스터리 스타일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산물과 예술양식과 결합되어 실내가구와 복식에 표

현되었다. 업홀스터리 스타일이 반영된 복식은 근대

를 거쳐 현대로 가면서 다양한 사회문화, 예술양식과

혼재되어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처럼 상관도

가 높지는 않게 되었다. 현대는 국제화, 획일화 및

단순화, 기계화 등으로 인해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대 오뜨꾸띄르 컬

렉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과거의 전

통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현대적인 합리적 디자인 요

소와 결합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복식

과 실내가구분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을

보는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창조적 디자인의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식

디자인의 표현영역을 넓히고 창조적인 디자인 발상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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